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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술에서 공간도형이나온다면 공간좌표와 무조건 연관은 됩니다.
방정식을 만들지 안 만들지는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..
그러면 지금부터 1,2,3,4,5 문제에대해 평을 붙여 보겠습니다.

이 문제에서 요구하는것은 3차원을 2차원으로 바라 볼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.
1번에서 세타의 위치가 변함에따라 일반화되는것을 3번에서 물어보고있습니다.
바로 이 과정에서 이면각을 이용 , (삼수선정리라고도 하죠)하여 2번문제의 풀이가 선행되어야합니다.

그후 식을 정리하면 일반적인 극한값을 물어보는 문제가됩니다만 , 논술에서 이러한 극한값을 서술할때는
대게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합니다. 평균값의 정리는 서술에서도 주의해야 겠죠.

4번문제는 삼각형 ror0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
공간도형문제가 어려운이유는 그림이 수험생에게 잘 그려지지않기때문이죠.
(꼭 제시문 이해를 확실히 해야합니다.)
여기서도 바로 ror0의 넓이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
바로 변수 r 떄문인데요. 이렇게 변수가 있는 문제는 고정값을 생각하려고 노력해야합니다.
그렇게 우회해서(?) 풀어야 쉽고 깔끔하게 풀 수 있거든요.

대게 좌표가 변수인경우 , 변의 길이와 각으로 표현할 생각을 하는것이 일반적인 풀이입니다.

이문제에서도 마찬가집니다. r대신  p를 생각해봅시다( 당연히 r은 p에서 내린 수선의 발 이므로
생각하게 되는것이죠)

pop0의 넓이는 사인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공식으로 풀면 쉽게 나오므로 4번역시 해결이 되었습니다.

5번이 바로 , 오후시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공간도형과 이차곡선이 연결되었을때 자취를 구하는문제입니다.
먼저 주의를 하자면 , 논술에서 4차이상의 관계식은 나오지않습니다. 고등학생이 풀기 어렵거든요. 왠만하면
이차곡선입니다. 그런데 공간도형에서 수작에의해  그려지는 자취는 정상적인 이차곡선을 따르지않습니다.
왜냐면 어떤 범위냐에 따라 그려질수도 , 안 그려질수도 있기때문이죠. (항상 이차곡선 , 함수를 유추하는경우에는 범위
를 주의해야합니다.)

서론이 길었으니 문제를 해설해보겠습니다. 
우리가 구하고 싶은것은 자취이므로 , 당연히 Q의 좌표를구해야합니다. 그래서 X,Y의 매개변수로 포함된 상황에서 관계
식을 
끌어내겠다는 생각이죠.

P와 A의 좌표를 알고있으므로 Q의 좌표또한 구할 수 있죠. 정리하면 sin과 cos으로 이루어진 두 식이나오는데 이것을 
y,x에 대해 정리하여 탄젠트제곱+1은 시컨트제곱임을 이용하여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여기서 , 주의 해야할것이 있습니다. 바로 범위죠.

애초에 q는 , 점과 점을 이은 선분과 평면이 만드는점이므로 p와 q는 1대1 대응이 되어야하지만
이차곡선에서는 일대일 대응이 일어나지않죠 . (이것을 이 문제만보고 생각해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)
따라서 , 이차곡선의 자취중에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때를 따져주고
점근선이 되는지 비교하면 됩니다.

어려운문제입니다. 그리고 경향성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.


